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펩트론, 결손금 보전 통한 이익잉여금 확보…‘주주친화정책 마련’ 

▶ 자본준비금 통해 결손금 전액을 보전하고 이익잉여금 294억 원을 확보할 예정 

▶재무구조 개선으로 향후 자사주 매입, 현금배당 등 주주가치 제고 방안 검토 

[2022-10-19] 펩타이드 기반 약효지속형 신약 개발 선도기업 펩트론이 주주친화정책 확대를 위한 

준비에 나선다. 

 

펩트론(대표이사 최호일, 087010)은 오는 11월 28일 자본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을 활용해 결손을 

보전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했다고 19일 공시했다. 

 

결손보전은 결손금을 상법에 따라 이익준비금이나 자본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

는 경우 주총 결의에 따라 이를 감액한 후 결손보전에 충당해 처분하는 절차다. 회사는 임시주주

총회에서 배당가능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결손보전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펩트론은 올 상반기 기준 보유하고 있는 자본준비금 1,325억 원으로 결손금 877억 원을 보전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예정이다.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안건이 통과되면 결손금 전액이 보전

되고 결손금 보전 이후 남은 자본준비금의 일부는 이익잉여금 계정으로 전입된다. 

 

이로써 펩트론은 약 294억 원 규모의 이익잉여금을 확보하게 되며 이는 올해 말 손익규모에 따라 

변동될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충분히 재원이 쌓였다고 판단해 전액 결손 보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했다”며 “안건 가결 시 2022 년 상반기 기준 약 877 억 원 규모의 

결손금이 모두 소멸되고 이익잉여금 294 억 원을 확보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 “현 경영진들은 기업 성장과 주주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자사주 매입, 현금배당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여 주주가치를 제고할 예정이다”이라고 

밝혔다. 

 

한편, 펩트론은 최근 엑세나타이드 물질 ‘PT320’은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와 알츠하이머 적응증 

임상 2 상 공동연구를 위한 MOU 를 체결한 바 있으며 글로벌 당뇨치료제 업체에 1 개월 지속형 

세마글루타이드 당뇨병 치료제 기술이전하는 것도 검토중에 있다.  


